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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아이스하키가 도입된 것은 1928년 1월 일본의 도쿄제국대학 아이스하키팀이 만주 원

정에서 귀국길에 용산철도 국우회(局友會) 초청으로 서울에서 시범경기를 보인 것이 시초였다. 당

시 창설된 철도팀에 뒤이어 경성제대에서도 빙구부를 창설해 두 팀이 경기를 갖게 됐는데, 이것이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아이스하키 경기였다.

1930년 1월 조선체육회 주최 제6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에 아이스하키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

택돼 국내에서 최초의 공식경기가 됐고, 그해 11월에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당시 조선 아이스하키

연맹)가 창립됐다. 

협회 창립 이후 한국인 학교로서는 연희전문학교(연세대)가 처음으로 팀을 창설했다. 당시 국내

에는 경성제대를 비롯해 경성사범 등 여러 팀들이 있었고, 빙구단체도 조선아이스하키연맹, 조선학

생빙상경기연맹, 조선빙구연맹 등 여러 단체가 조직돼 빙구 경기를 해왔다.

1945년 광복 후 남북이 갈라지자 남쪽의 기후조건으로 인해 아이스하키의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됐으나 일반부의 교통부, 연희구락부, 서울구락부 등을 위시해 대학부의 고려대, 연세대, 서울

대에 팀이 생겼고, 중등부에서도 경희중, 휘문중, 송도중이 팀을 재건 또는 새로 창설했으며, 1946

년에는 경복, 중동, 용산, 배재가 팀을 조직했다. 1947년에는 동호인들이 주체가 되어 아이스하키

협회를 재조직했고, 1959년 11월 국제아이스하키연맹에 가입 신청을 제출, 1960년 3월에 정식가

입의 승인을 얻게 됐다. 

현직 회장

김덕환 

(주)아이리사 대표이사

-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  대한민국 최초 

스페인 바르셀로나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장려상 수상

-  2003~2007

벡스코아이스링크 운영

-  센텀마리나파크(주) 

대표이사

주요 연표

연도 내용

2004.01 부산펭귄스 창단

2004.03 부산아이스하키협회 출범

2004.07 부산교대부속초 창단

2005 부산포세이돈 창단

2006 부산포세이돈이글스 재창단

2010.04 동성초 창단

2010.11 센텀트윈스 창단

2011.04 제1회 부산시 시장배 전국꿈나무 아이스하키 리그 개최

2012 부산마리나 창단

50

부산
아이스
하키협회

동절기 자연빙에 의존하던 한국아이스하키는 1964년 11월 숙원이던 실내링크를 동대문에 갖게 

됐다. 동대문 실내링크는 1985년에 문을 닫기까지 한국아이스하키의 유일한 산실로서 기술향상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 

부산의 아이스하키 역사는 현 부산아이스하키협회장인 김덕환 회장이 2004년 당시 벡스코 아이

스링크장을 운영하던 중 ‘펭귄스’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첫 클럽팀을 창단했다. 펭귄스는 창단 26

일 만에 현 고려대 감독인 김희우 감독과 전 경희대 코치였던 신의석 코치 등 당시 실업팀 선수를 지

도자로 영입해 선수 9명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부산시를 대표해 출전했다. 이는 사실상 동계스

포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배제중과 광성고를 거쳐 고려대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1976년 당시 우리나라가 세

계대회에 아이스하키종목으로 처녀 출전할 당시 국가대표 팀으로 활약했던 김덕환 회장이 아이스

하키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04년 부산아이스하키협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부산아이스하키협회는 설립 이후 2005년 부산교대부속초 팀 창단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포

세이돈이글스(중등부)와 부산리틀이글스(초등부)가, 2010년에는 센텀트윈스와 동성초가, 2011

년에는 부산마리나팀이 새롭게 창단함으로써 그 외연을 더욱 넓혀나갔다. 

특히 2013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리틀이글스가 부산선수단의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 

10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부산아이스하키협회에는 포세이돈이글스(중등부) 11명, 부산리틀이글스(초등부) 22명, 동

성초 32명, 부산마리나(클럽) 27명, 센텀트윈스 12명 등 5개팀에 104명의 선수가 등록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북구 빙상경기장을 주 무대로 약 100여 명의 아이스하키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역대 회장

제1대 김덕환 2004.03~현재

현직 회장 및 임원

협회 직위 성명 소속

회장 김덕환 (주)아이리사 대표이사

부회장
정재석 토토엔터테인먼트 부회장

이태규 삼일전기중국 대표이사

부회장 및 전무이사 대행 박태성 센텀트윈스아이스하키클럽 감독

이사

채성학 S.M.P(주) 대표이사

김두년 부산경제신문 편집위원장

김창돌 KBS사업본부장

김기태 벡스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한철선 부산대학교 전임강사

문용남 (주)블라우환경조형연구소 대표이사

신동관 국토건설 대표이사

감사 주수광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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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성적(최근 4년)

연도
종합순위

(득점)

획득메달

(금/은/동)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2009 6(15) - 15 - - -

2010 8(27) - 12 15 - -

2011 9(21) - 12 9 - -

2012 6(30)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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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 현황 

연도 계(팀/인원 수)
구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2006 1 / 14 1 / 14 - - - -

2007 2 / 22 1 / 15 1 / 7 - - -

2008 2 / 34 1 / 22 1 / 12 - - -

2009 3 / 41 2 / 29 1 / 12 - - -

2010 3 / 47 2 / 31 1 / 16 - - -

2011 6 / 72 5 / 55 1 / 17 - - -

2012 8 / 80 6 / 70 2 / 10 - - -

수상스키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수상스키 기원에는 많은 

설이 있지만, 수상스키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2년에 미국의 꿈 많은 18세의 청소년 랄프 사무엘

슨(Ralph Samuelson)에 의해 비롯됐다. 모험심이 많던 그는 수상스키 기술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점프대를 설치해 점프를 시도했고, 마침내 쾌속정이 끌어 주는 스키를 타게 됐다.

한편 여가시간의 증가로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상스키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졌으며 스포츠로서의 위치도 자리를 잡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수상스키를 타는 방법

과 기술 그리고 경기규칙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서히 발전되어 가다가 세계대전 직후인 1946

년에서야 비로소 유럽의 여러 수상스키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수상스키연맹(WORLD WATER 

SKI UNION, WWSU)이 창설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 대한수상스키가 창립해 정세영 개인회원으로 가입, 2004년 대한체육회

가 수상스키를 전국체육대회 전시종목으로 채택했다.

부산수상스키협회는 1989년 부산대 교수 김명조 회장이 취임하면서 준가맹단체 승인을 받아 창

설됐다. 이후 2012년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부산광역시·웨이크보드협회 정규 

가맹단체로 승인돼 김인대 회장이 추대됐으며 인준증을 전달받고 취임했다.

특히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4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했다.

수상스키 종목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화명동 생태공원 옆 낙동강에 부산수상스키·

웨이크보드 계류장을 설치해 완공 예정에 있다.  

현재 부산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는 초·중·고 및 일반부를 포함해 총 1개 팀 15명의 선수 및 

지도자가 협회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51

부산
수상스키
협회

주요 연표

일자 내용

1989.06.10 협회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1989.06.23 창립총회(준가맹단체) 회장으로 김명조 부산대 교수 선임

1989.09.01 (준가맹단체)김명조 회장 취임

1989.09.11 부산광역시체육회 준가맹단체 승인

2011.02.31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기 이사회에서 부산광역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정규 가맹 단체로 의결

2012.02.10
부산광역시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부산광역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정규) 가맹 단체로 승인, 허남식 부산시장이 김인대 회장에게 인준증 전달

2012.05.08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임원 인준을 승인

2012.06.29 부산광역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회장 취임

2012.10.13 제93회 대구전국체육대회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시범종목 참가

현직 회장

김인대  

(합)청인상사 대표이사

-  1989~1990 

부산동래청년회의소 

회장

-  2002~2003 

부산중앙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

-  2003~2005  

민주평통 연제구 

상임위원

-  2008~2009  

부산지구 라이온스 총재

-  2011  

부산광역시 

주류도매협회 대외협력 

위원장




